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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폴( W a t e r f a l l )은빛을아름답고독특하게반사하고투영시킬수있는

물의능력에영감을받아제작되었다. 화창한날바다수면을바라보고있

노라면거대한유리판으로만들어진샹델리에( c h a n d e l i e r )를보는듯한착

각을일으키곤한다. ‘물과전자광을결합시키면어떻게될까’하는착상에

서물로조명램프를디자인해보자는생각을떠올리게되었고, 결국물속

에전구를설치하자는결론에도달했다.”

대표작‘워터폴’의제작의도에대한알렉세이이스코스(Aleksej Iskos)

의말이다. 마치발명가의비망록처럼보여지는글이다. 하지만그는우크

라이나카르코브에서출생해덴마크에서활동하고있는디자이너이다. 평

범한일상의소재로부터매우독특한아이디어를끌어내어작품을만들어

내는그는물, 거울, 피클병, 비닐백, 나무등평상시에주위에서쉽게구할

수있는것들을주로사용하지만작품하나하나에스토리를부여해예술

적으로승화시키는재주를가지고있다. 비록프로토타입으로남는작품이

대다수이지만그때문에더욱많은실험과위트를발휘할수있다.  

또한그는인간에게있어서소외의문제를소홀히다루지않는다. 주체와

객체, 자아과타자의거리를오히려예술과접목시킴으로써‘균형과조화’

의미학을추구한다. 예를들어작품‘m a n i p u l i g h t’은화로를형상화한작품

으로써원시시대와는다르게점점‘불’로부터멀어지고 소외되는인간의

모습을통찰한, 불과인간과의어떠한조화를추구하고자한작가의의도가

내포된작품이다. 균형과조화의개념은특히그가디자인한여러가지다

양한의자들에서보여진다. 통상적으로딱딱한느낌을줄수밖에없는나

무 의자에부드러움을주기위해곡선 처리한점은사용자에게도균형과

조화의개념을선사해편안함뿐만아니라미적욕구도충족시켜주고있

다.

알렉세이이스코스(Aleksej Iskos)

1 9 6 5년우크라이나카르코브에서출생해건축과교육학을전공했으며1 9 9 1년덴마크로이주하여덴마크디

자인스쿨산업디자인과를졸업했다( 1 9 9 6년). Light Stories라는디자인그룹에가입하여, 가구디자인협회멤버

로활동하였고( 1 9 9 7년). 1999년에는Miscellaneous Design이라는자신만의디자인회사를설립해현재까지

운영하고있다. 1988년에는코펜하겐에있는Museum of Decorative Art에서전시회를가졌고, 스칸디나비아

가구박람회( 1 9 9 8 ~ 2 0 0 0년), 런던의 D e s i g n e r’s Block(1999년), Cph.Furniture(1999년), House of

D e n m a r k ( 2 0 0 0년) 등에참여하였다. 

워터폴(Waterfall). 비닐백, 물, 10W의할로겐전구, 60x60×90cm 

크리스탈샹들리에처럼비닐속의물은전구로부터나오는빛을프리즘처럼반사해영롱하면서은은한느낌을준다.  

컬러워터폴(Waterfall-color)
색깔있는물로갖가지다양한색상의램프를사용자가직접만들수있다. 

덴마크의디자이너알렉세이이스코스(Aleksej Iskos)

디 자 이 너 의

엉뚱한 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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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avelle. 안락의자. 

시트와등받이, 밑부분등세부분으로이루어져여행갈때도가져갈수있다. 사

용하지않을때는접어두고사용할때는등받이부분을세워의자모양을만든

다. 이때시트와밑부분에힘의균형이이뤄져견고해진다. 딱딱할것같지만탄

력적인나무판덕분에안락하다. 

Manipulight. 폴리에스테르, 크롬을입힌구리. 12V 10W 전구, 30×3 0×1 2 c m

서기2 0 3 0년화로. 불을켜려면그릇안에1 ~ 5개의전구봉을꽂거나놓아야한다. 원시시대처럼인간과불의대화를다시부활시

키고싶은작가의의도가담겨있다.  

Bulbholder. 유리병, 25W 전구, 17×2 0×3 2 c m

코드와소켓, 전구로만든테이블램프. 전구를담기에편한윗부분이좁고아래가넓은병. 중요한것은전구를담고있어야하므로투명해야한다. 

Catterpillar. 비행기합판, 30×5 1×1 5 0 c m

애벌레와나! 두개의휘어진나무판에붙여진비행기합판으로만든의자. 곡선자체가전체적으로의자를더욱견고하게한다. 이

러한곡선모양으로여러가지다양한자세로앉을수있다.

Groundfloor. 빨강, 흰색의플라스틱매트, 85×1 2 0×4 0 c m

3차원같은느김을주는장난감처럼재미있는의자로마루바닥, 잔디, 바닷가등어디에서나사용가능하다.

Pickled Bulb. 피클병, 12V, 25W 전구, 11cm×1 8 c m

맛있는전구피클(?). 아이디어가매우재미있다. 피클병에광물질이제거된물로채워진램프로물은전구로부터나오는빛을흡수

하여그빛을반사한다.

A Designer's Funny Imaginations - Aleksej Iskos of Denmark

Born in Kharkov, Ukraine, designer Aleksej Iskos is an object designer working in Denmark.  Being the spontaneous creator of objects using everyday

materials such as water, mirrors, pickle jars, plastic bags, and woods, he miraculously turns them into artistic objects with stories of their own. Despite the

fact that many cases of his ideas and concepts remain as prototypes, Iskos outwits with ever more springs of experimental fun and wit.


